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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그리스도 왕의 명령을 따라 살겠다는 결의를.
재다짐하는 날입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왕인가 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보통. .
생각하는 일반적인 왕의 개념과는 한참 다릅니다 특히 고통과 조롱 속에서 죽어 간 그분의 모습은 왕이란 단어가 무색합니다. .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모욕하는 이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 , . 다”
루카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23,34) . .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백성을 강제로 지배해서는 안 되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
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왕권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 .
왕직이란 바로 봉사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왕 진정한 지도자는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남을 섬기는 사람이. ,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남을 섬기고 남의 종이 되어 주기는 실제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
봉사하면서 교만과 허세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
사회를 다스리는 힘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평화의 낙원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해답을 예수님은 이미? ?
우리에게 몸소 알려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겸손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저희를 기억해 주십시오. “ , .”

제 1 독 서 : 사무엘기 하권 원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5,1-3 ( )
화 답화 답화 답화 답 송송송송 : ◎◎◎◎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1. 주님의 집으로 가세 사람들이 나에게 이를 제 나는 기뻤노라“ !” .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이미 우리 발이 서 있노라, . ◎◎◎◎

2.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도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함이 이스라엘을 위한. .
법이로다 그곳에 재판하는 왕좌가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도다. , . ◎◎◎◎

제 2 독 서 : 콜로새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1,12-20 (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알렐루야, ! ! .○ ◎

복 음 : 루카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23,35 -43 ( , .)ㄴ
양형권 바오로 408-734-9722

최영균 시몬 408-734-9721

천 꼬똘렝고 408-261-9520

김규호 안드레아 408-363-9908

여애희 까리따스 408-734-9721

fax) 408-734-9723
이용문 미카엘 510-490-7436

김진호 알베르또 408-865-1504

석상민 필립 510-754-3436

청년토요특전 미사청년토요특전 미사청년토요특전 미사청년토요특전 미사( ) 07:30pm

첫 미 사첫 미 사첫 미 사첫 미 사 08:00am

교중 미사교중 미사교중 미사교중 미사 10:30am

어린이미사어린이미사어린이미사어린이미사 01:00pm

중고등부미사중고등부미사중고등부미사중고등부미사 02:30pm

화 목요일화 목요일화 목요일화 목요일, 07:30 pm

수 금요일수 금요일수 금요일수 금요일, 07:30 am

고 해 성 사고 해 성 사고 해 성 사고 해 성 사 미사전 분간30

병 자 성 사병 자 성 사병 자 성 사병 자 성 사 수시로
유 아 세 례유 아 세 례유 아 세 례유 아 세 례 월 첫째 토요일4, 8, 12

혼 인 성 사혼 인 성 사혼 인 성 사혼 인 성 사 개월 전 주임신부와 면담3

병자영성체병자영성체병자영성체병자영성체 매월 첫째 금요일
준 성 사준 성 사준 성 사준 성 사 집 가게축성 해당 반장에게 신청, :

차 축성 사무실에 신청:

예비자교리예비자교리예비자교리예비자교리 일 9:00am

주일학교주일학교주일학교주일학교 일 초등부 중고등부2:00pm( ), 1:00pm( )

한 국 학 교한 국 학 교한 국 학 교한 국 학 교 토 9:30am

성 서 공 부성 서 공 부성 서 공 부성 서 공 부 수 토 청년미사 후10am, 7:30pm /

반 장 교 육반 장 교 육반 장 교 육반 장 교 육 매월 마지막 화요일 미사 후
혼 인 교 리혼 인 교 리혼 인 교 리혼 인 교 리 매월 둘째 목요일 미사 후

미사 성가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함께 하는 기쁨 넓혀지는 복음함께 하는 기쁨 넓혀지는 복음함께 하는 기쁨 넓혀지는 복음함께 하는 기쁨 넓혀지는 복음,,,,
. . .

☉☉☉

Golf TechGolf TechGolf TechGolf Tech

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곳

☎ 510-688-0157 (레이몬드)
Cafe AromaCafe AromaCafe AromaCafe Aroma



죽음에로 이끄는 약죽음에로 이끄는 약죽음에로 이끄는 약죽음에로 이끄는 약

환절기를 맞이하여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주, 변
에 많은 것 같다 감기에 걸리면 으레 약을 먹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다.
일전에 몇 몇 동창 신부들과 이틀 동안 동해안을 다녀오게
되었다 그런데 바닷바람을 쐐서 그런지 감기가 단단히 걸렸. 다.
항생제가 들어간 약을 먹었지만 잘 낳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의사의 말로는 요즘 감기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잘 안 난다고 했다 항상제의 남용이 병원균에 약제 내.
성을 일으켜 항생제 자신을 무용지물로 만든다고 한다 이로.
인해 슈퍼박테리아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붙‘ ’(
은 별명 의 출현과 그로 인한 병원 내 감염까지 불러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감기는 원래 급성상기도감염이며 그.
원인은 대부분 바이러스 세균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일부 경,
우를 제외하곤 항생제로는 치료 효과가 없는 대표적 질환이다.
항생제는 바이러스성 질환엔 듣지 않고 내성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생제를 쓰는 이유는 항생제를.
안 썼다가 행여 합병증으로 세균성 질환이 생기면 오진이‘ ’
라는 비난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 기실 감기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우. 리
몸의 세포가 나쁜 균과 싸우느라고 몸에 열도 나고 목도 콧물도
나오고 하는 거란다 물 많이 마시고 푹 쉬면 낫는 병이 바로.
감기다 그리고 이런 병치레를 하면 더 건강해 지고 아이들은.
더 쑥 잘 자란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조바심과 빨리 눈에.
보이는 효과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쩌면 더 큰 병을
키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삶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고통 그로 말미암은 유혹. 에
우리는 사로잡혀있고 이런 유혹의 속박을 우리자신이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고통과 어려움에 맞서 평화와 안정을.
찾고자 우리는 내외적으로 투쟁을 한다 아마도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 등 이 모든 우리 앞에 펼쳐진 어려움을 잊기 위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처방전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본다 돈 명예 찰나의 쾌락 인간적인 의지와 사람들. , , , 로
부터의 인정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은 달콤하고 지금 당장. 은
행복하지만 오남용되는 항생제처럼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더 키워서 나중에는 그 어떤 약도 쓸
수 없는 자기파멸의 약이 될 수도 있다 고통은 죄와 악이 아.
니다 우리를 죽음에로 인도하는 병은 고통과 어. 려움이 아니라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뻗은 손에 들려있는 그 모든 세속
적인 약이다 그러나 고통과 어려움은 그런 약을 취하지 않고. 도
우리를 구원과 해방으로 이끌어 준다 감기에. 걸렸다고 무조건
항생제를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해서 악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
도의 영은 바로 우리의 세포 속에 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영을 믿자 느. 긋한 마음으로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과 희망으로 내 앞에 펼쳐진
고통의 걸림돌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부렸으면 좋겠다 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맞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그분께서
싸우신다 제발 자신의 삶에 여유와 휴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

￭￭￭￭ 교무금 봉헌하신 분교무금 봉헌하신 분교무금 봉헌하신 분교무금 봉헌하신 분

￭￭￭￭

￭￭￭￭ 성물방 $420

￭￭￭￭ 사무실에서 보관 중입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서류를 찾은 후 본당 신부님과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

▶
▶
▶



////￭￭￭￭ 성탄 준비 구역별 판공성사성탄 준비 구역별 판공성사성탄 준비 구역별 판공성사성탄 준비 구역별 판공성사

월 일 화 부터 구역별 판공성사가 있습니다12 4 ( ) .
깨끗한 마음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오후 시* : . * : 7
날짜 요일날짜 요일날짜 요일날짜 요일( )( )( )( ) 구역구역구역구역 날짜 요일날짜 요일날짜 요일날짜 요일( )( )( )( ) 구역구역구역구역

화12/ 4( ) 프리몬트 수12/ 5( ) 써니베일
금12/ 7( ) 산호세 1 화12/11( ) 켐벨
수12/12( ) 프레젠튼 목12/13( ) 산타클라라
금12/14( ) 산호세 4 화12/18( ) 로스알토스
수12/19( ) 산호세 3 목12/20( ) 산호세 2
금12/21( ) 쿠퍼티노

￭￭￭￭ 유아 세례식유아 세례식유아 세례식유아 세례식

일 시 월 일 토 오전 시 미사 후: 12 1 ( ) 10
부모교육 월 일 금 오후: 11 30 ( ) 7:30
사무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성모 신심미사성모 신심미사성모 신심미사성모 신심미사 :::: 월 일 토 오전 시12 1 ( ) 10
￭￭￭￭ 성시간성시간성시간성시간 :::: 월 일 목12 6 ( )

￭￭￭￭ 월 봉성체월 봉성체월 봉성체월 봉성체12121212 :::: 성탄 전 일 금 에 합니다21 ( ) .

￭￭￭￭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월 일은월 일은월 일은월 일은12 812 812 812 8 의무 대축일의무 대축일의무 대축일의무 대축일입니다.

미사 오전 시* : 10

￭￭￭￭ 띠앗 피정띠앗 피정띠앗 피정띠앗 피정

일시 금 일 회비: 11/30( ) - 12/2( ) * : $75
장소 : Presentation Center

19480 Bear Creek Road Los Gatos, CA 95033
신청 이상은 데레사 본당사무실: ( ) 408-761-2520,

￭￭￭￭ Giving Tree 2007Giving Tree 2007Giving Tree 2007Giving Tree 2007

일시 월 일 일 일 일 까지 불우한 이웃: 12 2 ( ) - 16 ( ) 과
예수님의 참사랑을 나누는 가 올해도Giving Tree 진행
됩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따뜻한 참여를 바랍니다. .

/ // // // /

￭￭￭￭ 소공동체장 교육소공동체장 교육소공동체장 교육소공동체장 교육 : 11월 일 화 미사 후27 ( )
￭￭￭￭ 성모회 월례회성모회 월례회성모회 월례회성모회 월례회

일시 월 일 금 오후 시: 11 29 ( ) 7
주제 보험과 재정 관리에 대한 궁금증:

￭￭￭￭ 재속 프란치스코회재속 프란치스코회재속 프란치스코회재속 프란치스코회 ::::
일시 월 일 토 오전 시 분 오후 시: 12 1 ( ) 9 30 ~ 5

레지오 마리애레지오 마리애레지오 마리애레지오 마리애￭￭￭￭ 연차 총 친목회연차 총 친목회연차 총 친목회연차 총 친목회 월 일 토 오후 시12 1 ( ) 6
￭￭￭￭ 청소년 대표회의청소년 대표회의청소년 대표회의청소년 대표회의 :::: 월 일 화 미사 후12 4 ( )

￭￭￭￭ 성모회 피정성모회 피정성모회 피정성모회 피정

일시 월 일 토 오전 오후 시: 12 8 ( ) 9:30 ~ 5
장소 도미니코 수녀회 회비: * : $20
신청 김선희 루피나 본당사무실: ( )(408)220-4638,

￭￭￭￭ 요셉호요셉호요셉호요셉호llll :::: 월 일 토 오후 시 송년회12 8 ( ) 6
장소 성당 친교실 회비: * : $25

￭￭￭￭ 요아킴회 경로잔치요아킴회 경로잔치요아킴회 경로잔치요아킴회 경로잔치

점심과 음료수는 성모회에서 제공되며 즐거운 프로그램과
기념품도 준비되었으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월 일 토 시 분: 12 22 ( ) 10 30
장 소 친교실 연락처 윤바오로: * : (408)719-0968

￭￭￭￭ 송년파티송년파티송년파티송년파티M.E.M.E.M.E.M.E.

일 시 월 일 일 오후 시까지: 12 23 ( ) 3~ 8
참가비 부부당: $200
문 의 황미카엘: (408)876-0469

￭￭￭￭ 새로 우리 본당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새로 우리 본당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새로 우리 본당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새로 우리 본당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미사 후에 만남의 장소에서 환영위원과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 건축위원으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건축위원으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건축위원으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건축위원으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사업기획 재정 회계 홍보 건축 설계 시공 부동산매매, , , , , ,
등의 경험을 갖으신 분으로 건축위원으로 봉사하고 싶으신
교우님들은 본당 신부님께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님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본당 주보에 공지하여 기도를 부탁하실 경우 반장님과,
구역장님을 통하여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에릭 어거스딩 어린이( ) 민병엽 마르꼬 형제님( )
박정현 세실리아 자매님( ) 이순 에우프라시아 자매님( )
석동웅 요셉 형제님( ) 윤정수 베드로 형제님( )
임승빈 다윗 학생( ) 현옥선 세실리아 자매님( )
이정자 율리안나 자매님( ) 조경련 모니카 자매님( )
황중렬 마리안나 자매님( ) 양덕영 토마 형제님( )
이재섭 니콜라스 형제님( ) 임인식 요셉 형제님( )
김용화 에밀리아나 자매님( ) 김마리아 마리아 자매님( )
김지원 실비아 자매님( ) 김종환 아넬로 형제님( )
안태주 마리아 자매님( ) 최창열 안토니오 형제님( )
민장석 레오 형제님( ) 송명학 요한 형제님( )
유향진 소피아 자매님( )

￭￭￭￭ 함께 일하실 분함께 일하실 분함께 일하실 분함께 일하실 분

산호세 위치Power Telecomm, Inc( )
문의 김경수 요한: ( ) (408)321-9310#101, 209-5901(Cell)

￭￭￭￭ 차 팝니다차 팝니다차 팝니다차 팝니다

2001 Mercede Ben ML 320, Mileage 59,000mile, $5,900

연락처 박진완 안토니오: (408) 230-6530


